	칠레 정부, 산불 대처 위해 118대의 항공기 보유 계획 




	날짜 : ‘20년 12월 10일
	무역관명 :산티아고
	작성자 : 조윤후 / 과장

	
	
	TEL : +56)2-3221-0710
	EMAIL : jyhoo@kotra.or.kr


□ 주요내용 

  ㅇ 칠레 피녜라 대통령은 2020-2021년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총 118대의 항공기, 53대의 탱크트럭, 드론, 이동식 위성 지휘소 및 기타 다양한 특수 장비들을 갖춘 6,957명의 구조대 및 작전인력 그리고   14명의 야간특수인원으로 이루어진 산불 진화 여단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 

  ㅇ10월 9일 칠레 공군(FACh) 소유의 El Bosque공군기지에서 이루어진 이번 국가 산불 예방 및 진압 계획 발표에는 Víctor Pérez 내무부 장관, Mario Desbordes 국방부 장관, Antonio Walker 농업부 장관, Rodrigo Munita 국립 임업 공사(Conaf) 이사 및 칠레 소방, 공군, 경찰 및 PDI 기관대표들이 참여하였음. 

  ㅇ 발표에 따르면, 이번 국가 계획은 화재 진압 관련, 칠레 역사상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, 다수의 부처들, 지방 정부, 군대 및 질서안보국 등과 같은 여러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임. 

  




□ 검토의견

[bookmark: _GoBack] ㅇ 특이사항 없음.

□ 출처 

 ㅇ 출처 : 칠레 국방부, infodefensa.com
 ㅇ 게시일자 : ’20.12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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